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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번 주 미주 권역에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와 페덱스의 관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

됨.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규제 준수 부담과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전망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지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

업종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반면, 항만 인프라 투자와 니어쇼어링은 장기적으로 미주 내 물류 효율성을

높여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임.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5,683 $/FEU 06/15 +11.4% +80.2%

SCFI 미동안 6,873 $/FEU 06/15 +8.7% +59.4%

KCCI 미서안 5,729 06/22 +17.1% +82.7%

KCCI 미동안 6,832 06/22 +13.8% +60.5%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6/15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

미국이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상세 생산 기록과 공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승인률 하락과 지연이 예상됨.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 절차를 강화, 기업들은 생산공정, 원산지 증명 등 상세 기록을 제출해야 함. 이

는 기존 면제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함.

신규 면제를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시설 신설·확장 계획과 공증 서류를 제출하고, 상무부가 설정한 이정표를 준수해야 함. 조

건 미충족 시 면제 취소 및 소급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큼.

관세 면제 승인 지연은 대미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관세 부담으로 작용하며, 포워더는 고객의 관세 비용 변동 리스크를 안내

해야 함. 특히 한국 기업은 면제 신청 부담 증가와 승인 지연에 직면함.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의 5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절차도 강화되어, 제조사들은 전례 없는 기록·추적 체계 구

축이 필요함. 통합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 유리하나 불확실성이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전망

관세 면제 승인률 하락과 지연이 지속될 전망. 불확실성이 커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단기간 내 면제를 받지 못한 기
업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증설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관세 면제 지연 시 직접 관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청 서류를 조속히 준비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를 검토해야 함.

포워더 — 고객의 관세 비용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안내하고, 기록 관리 및 관세사 선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항만·선사 — 관세 면제 강화로 철강·알루미늄 화물 물동량 변동 가능성에 대비, 수요 예측 및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함.

참고자료: Supply Chain Dive, 철강·알루미늄 업체, 새로운 미국 관세 면제 위해 서류 제출 난관 직면 · Supply Chain Dive,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기
록적 절차 요구 (검색일: 2026-06-28)

면제 신청 시 생산공정, 원산지 증명 등 상세 기록 제출 의무화▪

신규 면제는 미국 내 증설 계획과 공증 서류, 이정표 준수 필요▪

조건 미충족 시 관세 면제 취소 및 소급 관세 부과 가능▪

캐나다·멕시코산 50% 관세 인하 절차도 강화, 기록적 심사량 발생▪

종단간 추적과 회계 장부 일치가 필수, 관세사 선정 중요▪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steel-aluminum-makers-face-records-gauntlet-for-new-us-tariff-breaks/823112/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steel-aluminum-makers-face-records-gauntlet-for-new-us-tariff-exemptions/823112/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steel-aluminum-makers-face-records-gauntlet-for-new-us-tariff-exemptions/823112/


페덱스 관세 환급 개시 및 물류 영향

FedEx가 8월부터 IEEPA 관세 환급금 8억달러를 고객에게 지급 개시하나, 환급 대상 건이 2000만건 이상에
달해 절차 지연과 데이터 불완전성이 예상됨.

FedEx는 8월부터 미국 정부가 폐지한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기 시작함. FedEx는 지난 5월부터 환

급금을 수령해 왔으며, 환급 규모는 8억달러에 달함.

환급 지연 원인은 방대한 물량과 시스템 한계 때문임. FedEx는 현재 2000만건 이상의 IEEPA 관세 적용 건을 관리 중이며,

미국 재무부의 순차적 송금과 CBP 1단계 시스템의 80일 이내 청산 건 처리 제한으로 인해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됨.

FedEx는 개별 고객별 환급 내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데이터 불완전성 때문임. 7월 10일까지 선적 건별 환급 확

인 포털을 개설하고, 데이터 공유에 동의한 화주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고객은 환급까지 더 오랜 시

간 소요됨.

경쟁사 UPS와 DHL도 유사한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임. UPS는 5억달러 미만 환급금을 수령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되, 먼저 미

수금에 적용 후 잔액을 60~90일 내 지급. DHL은 수령 후 30~90일 내 지급하며 미국 고객에게 수표 발행.

전망

FedEx의 환급 절차는 데이터 불완전성과 시스템 한계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전망. 데이터 공유 여부에 따라 화주별
환급 시기가 차별화되며, UPS와 DHL도 유사한 지연이 예상됨. 전반적으로 물류 비용 환급이 지연되면서 화주들의 현금 흐
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데이터 공유 여부가 환급 속도를 결정하므로,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제공 우선 검토 필요.

포워더 — 고객 데이터 공유를 중개하거나 환급 절차 컨설팅을 제공해 부가 서비스 기회 확보 가능.

항만·선사 — 직접적 환급 영향은 제한적이나, 화주 현금 흐름 악화가 장기적으로 물동량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음.

참고자료: Supply Chain Dive, 페덱스 8월 관세 환급 개시…800백만달러 규모 (검색일: 2026-06-28)

FedEx 환급 규모: 8억달러 (800백만달러)▪

FedEx 관리 건수: 2000만건 이상의 IEEPA 관세 적용 건▪

FedEx 환급 시작일: 8월, 포털 개설일: 7월 10일▪

UPS 환급 규모: 5억달러 미만, 적격 건 250만건▪

DHL 환급 소요 기간: 30~90일▪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fedex-to-send-tariff-refunds-to-customers-starting-in-august/823677/


미국 항만 투자 및 니어쇼어링 동향

미국 주요 항만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잇따르며 니어쇼어링과 연계된 물류 역량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글로벌 항만 운영사 DP World가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추진 중임. 이는 미국 걸프 연안의

무역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장기 임대차 계약을 위한 독점 협상권 계약을 체결함. DP World는 신규 터미널의 설계·

건설·운영을 전담해 걸프 연안의 컨테이너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임.

버지니아항은 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한 수심 준설 프로젝트를 완료해 미국 동해안에서 가장 깊은 상업용 선박 통로를 확보

함. 이를 통해 대서양 무역로의 최대 컨테이너선이 만재 상태로 통항 가능해졌으며, 농업·임산물 수출 증대와 운송비 절감 효

과가 기대됨. 이는 2023년 시작된 게이트웨이 투자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임.

니어쇼어링 수요 증가로 멕시코 물류 시장도 확장 중임. Echo Global Logistics는 멕시코 국내 운송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미-멕 국경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함. DP World는 이전에도 멕시코에서 미국-캐나다향 철도 인터모달 서비

스를 시작한 바 있어, 북미 지역 내 물류 네트워크 확장이 지속됨.

미국 항만 투자는 니어쇼어링에 따른 화물 흐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걸프 연안과 동해안의 항만 현대화는

아시아-미국 간 무역 경로 재편을 촉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업들의 니어쇼어링 전략과 맞물려 물류 허브 경쟁이

심화됨.

전망

미국 항만 인프라 투자는 니어쇼어링 추세와 맞물려 지속 확대될 전망임. 걸프 연안과 동해안 항만의 역량 강화로 아시아발
화물의 우회 경로가 늘어나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 내 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미국 항만 효율성 향상과 멕시코 물류 옵션 확대로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이 높아짐.

포워더 — 미-멕 국경 물류 통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역량 강화 필요.

항만·선사 — 걸프 연안과 동해안 항만 간 경쟁 심화로 선석 확보 전략 중요해짐.

참고자료: DC Velocity, DP World, 텍사스 코퍼스크리스티항 컨터미널 개발 추진 · FreightWaves, After $450M project, Port of Virginia goes deep
to raise the bar among East Coast container gateways · FreightWaves, Borderlands Mexico: Echo bets on Mexico growth with domestic
transportation offering (검색일: 2026-06-28)

DP World, 코퍼스크리스티항 컨테이너 터미널 독점 협상권 계약 체결▪

버지니아항, 4억5000만 달러 수심 준설 완료…동해안 최심 항로 확보▪

Echo Global Logistics, 멕시코 국내 운송 서비스 추가…통합 물류 확대▪

DP World, 2024년 멕시코~캐나다 철도 인터모달 서비스 개시▪

미국 항만 투자, 니어쇼어링 물류 수요 대응 차원▪

https://www.dcvelocity.com/transportation/maritime-ocean/ports/dp-world-plans-major-investment-in-texas-port-of-corpus-christi
https://www.freightwaves.com/news/after-450m-project-port-of-virginia-goes-deep-to-raise-the-bar-among-east-coast-container-gateways
https://www.freightwaves.com/news/after-450m-project-port-of-virginia-goes-deep-to-raise-the-bar-among-east-coast-container-gateways
https://www.freightwaves.com/news/borderlands-mexico-echo-bets-on-mexico-growth-with-domestic-transportation-offering
https://www.freightwaves.com/news/borderlands-mexico-echo-bets-on-mexico-growth-with-domestic-transportation-offering

